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믿음의 본질 
The Object and Acts of Justifying Faith 

 

■ 제 3 장 하나님 자비의 풍성함과 영원함 (230222) 

 

1.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다윗의 호소 
 

  1.1.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(          ) (출 34:5-6) 

    1.1.1.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: “여호와라 여호와라” 

    1.1.2. 하나님의 본성(Essence): “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” 

    1.1.3.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

  1.2. 출애굽기에 기초한 다윗의 호소(시 86:5) 

    1.2.1. “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” 

    1.2.2. “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” 

    1.2.3. “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” 

 

2.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
 

  2.1. 모세의 질문: “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알리리이까?” 
 

  2.2.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:  

    2.2.1. “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”(hy<+h.a,( rv,äa] hy<ßh.a,() → (            ) (hw"hoy>)(출 3:14) 

      A. 피조물은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존재할 수 있음 

      B.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원천이자, 실체 

      C.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 혹은 실체의 (            ) 

    2.2.2. “나는 스스로 그렇게 하는 자”(출 33:19) 

      A.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저자이시자, 원천  

      B. 우리를 압도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(약 2:13) 
 

  2.3.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, 스스로 행하시는 분 

    2.3.1.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강요받지 않으심 

    2.3.2. 스스로 떠맡고, 전적으로 자신이 짊어지심(겔 36:22) 

    2.3.3. 자비를 베푸는 대상을 향하여 자신의 전 자아를 주심 → 십자가(롬 8:32)! 

    2.3.4. 하나님은 이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과 “언약”을 맺으실 때 사용 

 

3. 세 가지 종류의 자비: 자비의 풍성함(고후 1:3) 
 

  3.1. 마음속에 (            ) 자비(사 55:7-9) 
 

  3.2. 약속으로 (            ) 자비(렘 29:11-13)  
 

  3.2. 우리에게 (            ) 자비(애 3:22-23): 자비에 존재를 부여하시고, 이를 보존하심 

    3.2.1. 세상을 창조하심(창 1:21) → 세상을 다스리심(마 6:26) 

    3.2.2.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심(칭의) →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심(성화) 

    3.2.3. 탕자를 받아줌 → 이전처럼 아들로 살아가게 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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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하나님의 자비의 불변성: 자비의 시제 
 

  4.1. 이름 “여호와”(Jehovah)에 내포되어 있는 영원성 

    4.1.1. “여”는 미래시제 → : “여(Je)” = “그가 존재할 것이다.” 

    4.1.2. “호”는 현재시제 → “호와”(Hovah) = “그가 지금 존재한다.” 

    4.1.3. “봐”는 과거시제 → “하봐”(Havah) = “그가 존재했다.” 
 

  4.2. 유사한 성경의 개념들 

    4.2.1. “나는 처음이요 나는 (            )이라”(사 44:6) 

    4.2.2. “나는 알파와 (            )라”(계 1:8) 

    4.2.3. “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” 
 

  4.3. 하나님 자비의 (            ) (시 100:5) 

    4.2.1. 하나님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들도 영원 전부터 존재 

    4.2.2. 하나님의 존재와 자비는 영원 전부터 서로 끊임없이 대응하기 때문 

    4.2.3.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살게 될 것임 

      A. 나의 나 되었던 것, 나 된 것, 나 될 것,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(고전 15:10) 

      B. 우리는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살게 될 것! 

 

“이전의 주장은, 비록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했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일으켰을 때 혹은 옛적에 그런 마음을 

품었을 때, 그때에만 사랑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었다. 그러나 이 문장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, 존재하신 이후로 

혹은 존재하게 될 언제든 사랑했다는 뜻이다. 하나님 자신의 본성적 성향,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향해 품은 

뜻이 그렇다(p. 108).”  

 

5. 결론: 하나님을 신뢰하라! 
 

  5.1. 하나님의 본성은 그분의 이름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음 

  5.2.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더 없이 풍성하며,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(사 54:10) 

  5.3.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함 

    5.3.1. “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”(출 34:6) → 원문: laeî hw"ëhy> hw"åhy> 
    5.3.2. “나야, 이게 나야, 내가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야!” 

  5.4.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 뿐! 

    5.3.1. 여호와께로 나아가라! 

    5.3.2. 그분의 긍휼과 자비의 풍성하심 안에 거하라! 

    5.3.3. 그분의 선하심을 확신하라! 절대적으로 (          )하라(유 1:21)! 


